
2010년 5월 1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100227)-정명심 

대구 스타 교회

2010년 2월 27일 새벽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에 마

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 무기들에 대하여 읽다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속 깊은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 

드렸을 때 마귀들을 대적하는 무기들을 주님께서 하나 하

나 짚어주시며 말씀해주셨습니다. 

1. 에베소서 6:10-13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어떤 악평에도, 모함에도 넘어

가지 않는 끄떡없는 너의 신앙을 말한다. 신앙 안에는 믿

음, 사랑, 화평, 소망 이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포함한

다. 절대적인 나에 대한 믿음과 사상을 가져라. 어떠한 사

탄의 계교도 뚫을 수 없도록 튼튼한 정신과 사상,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환란의 날에 굵은 빗방울도, 

강한 바람에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강한 정

신력으로 이겨라. 단단한 믿음으로 이겨라. 강철 같은 신

앙으로 막아 내어라. 매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시도 

벗지 말고 입고 있어라. 잠시 잠깐을 노리는 사탄 마귀이

니라. 너는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

면 절대 악한 사탄 마귀들이 너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모

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라. 그가 너의 

약한 정신에 믿음에, 신앙에, 나약한 너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그의 강건함으로 거듭나라.

 

2. 에베소서 6:14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

경을 붙여라. 

의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서 나를 이

롭게 하는 행위다.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거하는, 옳고 

선한 행실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그 의로 너

의 행실의 옷이 흘러내려 오지 못하게 잡아주고 늘 긴장

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이기도하고, 늘 너희가 허리띠를 차

듯 진리가 늘 너희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기

도 하다. 호심경은 갑옷에 붙이는 조각이라기 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거울로 보면 무엇

이든지 훤히 보이지 않느냐? 그렇듯이 마음의 거울에 호

리라도 더러운 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의로 무장하여 너희 

빛나는 의만 비춰 보이도록 하여라. 의는 사탄을 능히 대

적할 수 있느니라. 

3. 에베소서 6:15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것도 신을 생각해 보아라. 신이 없으면 몇리도 못가서 

발이 아파서 못가고 다치고 뗄 수도 없다. 하지만 신이 

있으면 신을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

유케한다는 말이다. 어딜가나 너는 나의 복음을 신고 진

리로 나를 증거하라. 섭리는 말씀이 무기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이다. 너의 온 몸이 말씀이 되어 걸

어다녀라. 절대 틈타지 못하고 너를 능히 쓰러뜨리지 못

하리라.

4. 에베소서 6:16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을 알지 않느냐? 믿음이 

있으면 저 사탄 마귀도 너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노라. 

너희의 마음 밖으로, 저 무저갱으로, 지옥의 불구덩이로도 

옮길 수 있다. 그들이 쏘아대는 모든 악랄한 계략의 화살

에도 어떤 시험에도 능히 막아낼 수 있노라. 강하게 맞들

라.

 

5. 에베소서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전쟁터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 검이다. 날카로운 검이 되

도록 더욱 예리하게 갈아라. 전쟁시 전략과 작전을 제대

로 파악해야 일사분란 힘모아 움직이듯 말씀을 제대로 알

아야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다. 최첨단 말씀이라 순간 놓

치면 흐름을 읽을 수 없어 실패한다. 운명을 좌우하는 말

씀이다.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말씀이다. 정신 바싹 차

리고 주의 말씀의 작전에 귀 기울여라. 그래야 섭리 전체

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지어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의 사상에 나

를 쓰라는 말이다. 절대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반

드시 나로 가득 채우라. 내가 곧 구원이요. 천국이요. 생

명이니라. 나를 쓰는자, 반드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겠노라. 

오늘 사탄에 대적할 수 있도록 나의 무기들을 너에게 가

르쳐주었노라. 자신만만, 교만, 기세등등, 여유 부리지 말

고 하나도 빠짐없이 쓰고 입고 붙여라. 우리가 대적할 것

은 오직 사탄이요. 우리가 대적할 힘은 오직 나와 내 아

버지 여호와로부터다. 너는 전심을 잊지 말고 깨어 근신

하여 너의 유일한 피난처인 나의 안에 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기에 달려있다. 정신 차려 나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한

다면 지켜 행하기에 힘쓰라. 나는 너를 꼭 데려가겠노라. 

사랑한다. 나의 신부야. 오늘도 너의 곁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